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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도회
요한서신강해(06)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
( 요한일서 4:7~5:3 )

- 2021.12.15(수) 오전11시 -

회개와천국복음방송



요한서신강해(06)

요일4:7~5:3
회개와천국복음방송

요한일서 헬라어 직역
( 요일4: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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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서신강해(06)

요일4:7~5:3

(0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자. 왜냐하면 사
랑은 하나님에서부터(에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에크) 태어난 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08) 사랑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왜냐하
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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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서신강해(06)

요일4:7~5:3

(09)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 안으로 보낸
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도록(생
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10) 이것 안에서 사랑이 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채
있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분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
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들에 대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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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서신강해(06)

요일4:7~5:3

(11)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
다면 우리도 역시 서로를 [계속] 사랑하는 것을 빚지고 있는
것이다(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 아무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채 있지 않다. 만일 우리가
서로 [계속]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채 있는 것으
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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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서신강해(06)

요일4:7~5:3

(13) 이것 안에서 우리는 안다. 그분이 그분의 영에서부터(에크) 
우리에게 주신 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다
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14)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채 있다는 것을 목도한(목격한) 채 있다. 그리고 증거
한다(증거하고 있다). 

(15) 만일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면, 하
나님이 그이(그사람) 안에 머물러 계신다. 그리고 그이(그사람) 
자신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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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서신강해(06)

요일4:7~5:3

(16)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이미] 안 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
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바, 그 사랑을 [이미] 믿은 채 있다. 하
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사랑 안에 머물러서 있는 자는 하
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 역시 하나님도 그이(그사람) 안에 머
물러 있다. 

(17) 이것 안에서 사랑이 우리와 함께 완성된 채 있는 것이다. 이
는 우리가 심판의 날 안에 담대함을 가지기 위함이다. 왜냐하
면 저분이 계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이 세상 안에서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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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서신강해(06)

요일4:7~5:3

(18)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지 않다. 오히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
을 바깥으로 던진다(던져버린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을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성된 채 있지 않다. 

(19) 우리 자신들은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
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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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서신강해(06)

요일4:7~5:3

(20) 만일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러나 자신
의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왜냐하면 그가 본 채
있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채 있는 하
나님을 [계속]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 그리고 우리가 이 계명을 그분으로부터(아포) 가지고 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는 역시 그의 형제를 [계속] 사랑한
채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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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서신강해(06)

요일4:7~5:3

(01)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부터(에크) 태어나게 된 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낳아주신 이를
사랑하고 있는 자마다 [역시] 그분께로부터(에크) 태어나게 된
채 있는 자를 사랑한다. 

(02)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리고 그분의 계명들을
[계속] 행할(지킬) 때에 이것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
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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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서신강해(06)

요일4:7~5:3

(03)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그
분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
들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서신강해(06)

요일4:7~5:3
회개와천국복음방송

명령과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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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와회개(1)
( 힘차게큰소리로 )

1. 주여, 형제 사랑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어떤 것인
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주여,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
의 절정은 자신의 독생자를 인류를 위해 이 세상에 화목제
물로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마땅히 자신의 형제를 사
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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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와회개(2)
( 힘차게큰소리로 )

4. 주여,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
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 주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
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 주여, 구원자로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바로 아들로 오
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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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와회개(3)
( 힘차게큰소리로 )

7. 주여, 사랑을 완성하는 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그분 앞에 담대함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
합니다. 

8. 주여,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
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
사합니다. 

9. 주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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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와회개(4)
( 힘차게큰소리로 )

10. 주여,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기를 낳으신 이를 사
랑하고 같이 태어난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자발적으로 지
키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2. 주여, 계명 순종이 무거운 것일 줄 알았나이다. 우리의 어
리석음을 용서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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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림의결단
( 힘차게큰소리로 )

1. 주여, 이제는 사랑하겠습니다. 
2. 주여, 이제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3. 주여,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낳아진 형제를 사랑하겠습
니다. 

4. 주여, 이제는 계명들을 잘 지키겠습니다. 
5. 주여, 이제는 계명들을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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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과선포
( 힘차게큰소리로 )

1.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알아 그분을 오로지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알게 한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2.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계명에 대
한 순종이 힘들다는 것을 뇌리에 심어서, 기쁨으로 형제사
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방해한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3.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4.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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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의핵심(1)
( 힘차게큰소리로 )

1. 사랑은 모든 것이 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
온 것이었구나. 

2.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우리 죄인을 살
리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이자 구원자로 보내신
것이었구나. 

3. 온전한 사랑을 행하게 되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
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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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의핵심(2)
( 힘차게큰소리로 )

4.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5.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
제를 사랑하며 기쁨으로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구나. 


